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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 한덕수 옹립을 위한 국민의힘 경선 쿠데타, 또 하나의 내란이 있었습

니다. 오늘 내란은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로, 대한민국 

정치사에 또 하나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내란세력이 윤석열 후계자로 낙점하고 밀어붙이는 한덕수. 국민의힘이 자정해서 

걸러내지 않으니, 저희가 검증하겠습니다. 

그 시작은 ‘땅’입니다. 

그리고 석연치 않은 ‘행정’입니다. 

지난 3일, 인천경기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하다는 인천대공원 인근에 한덕수 배

우자 최아영 씨 일가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임야와 관련해서 최 씨 일가가 특혜

를 받은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덕수 배우자 최아영 씨 일가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산 

74-9, 31만 9천㎡의 임야. 이 땅은 2013년 6월 24일, 송영길 시장 시절 인천대도

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그런데 3년 5개월 만인 2016년 11월 14일, 유정

복 시장 시절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전격 폐지됩니다. 

인천시가 밝힌 폐지사유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ㆍ변경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과 중복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폐지했다는 것

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과 중복 지정돼있는 도시자

연공원구역을 해제하라’고 지침을 변경해 공원구역을 폐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도된 인천시의 해명은 옹색합니다. 

국토교통부가 관련 조항을 변경한 시점은 2011년 4월 4일, 인천시가 공원구역 

지정하기도 훨씬 전의 일입니다. 보도에 따른 인천시 해명대로라면, 인천시는 공

원구역 지정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또한 이 지침의 해당 조항은 강제가 아

니라 “변경(해제)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지침으로 

공원구역의 일부를 변경(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구역 전체를 폐지한 사례가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유일합니다. 

인천대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폐지된 땅의 사유지 비율이 99.2%였고, 사유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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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최아영 씨 일가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더욱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이 땅은 일가 자손들 대상으로 심지어 며느리, 손주에게도 지분 쪼개기 증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한덕수는 지분 쪼개기 증여에 예외적으로 빠져있습니다. 

토지대장을 보면, 현재 유지재단과 함께 해당 땅의 지분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는 최현식 씨의 아들, 딸, 며느리, 손주 등 25명입니다. 2017년에는 불과 

2~3살에 불과했을 2014년과 2015년 생 손주, 그리고 외국 국적의 손주들에게까

지 지분 증여가 이뤄집니다. 그런데 이 때에도 최 씨 일가 중에서 유독 최현식 

씨의 사위인 한덕수와 또 한 명의 사위만이 빠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본인 이

름만 없으면 공직자 재산신고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지분 쪼개기 증여는 통상적으로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해서도 분명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한덕수와 배우자 최아영 씨에게 묻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폐지와 관련하여 인천시에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 땅의 지분 쪼개기 증여가 이뤄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천시에도 묻습니다. 

석연치 않은 행정으로 최아영 씨 일가 땅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폐지된 배경

이 무엇입니까?

인천대도시자연공원구역이 최아영 씨 일가 관련 땅이라는 것, 몰랐습니까?

한덕수와 최아영 씨 일가로부터의 공원구역 폐지 관련 요구가 있었습니까?

한덕수와 최아영 씨, 인천시는 분명하게 답하기 바랍니다. 

가족 땅을 위해 권력을 이용해서 행정을 비트는 방식, 우리는 이미 익숙합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 의혹과 같은 꼼수나 빌드업은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이제 검증은 시작입니다. 

한덕수와 최아영 씨 일가의 땅,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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